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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정부 행복도시 방문, 신도시 개발 협력 박차 
몽골 수도 과밀 해소를 위한 행정수도 및 위성도시 개발에 행복도시 모델 주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강주엽, 이하 행복청)은 6월 11일(목) 몽골 

도시개발건설주택부 국장 일행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를 방문

했다고 밝혔다. 

 
  현재 몽골은 수도 울란바타르의 인구 집중 및 과밀화 해소를 위해 신행

정수도인 ‘하르허롬(Kharkhorum)’과 수도권 위성도시인 ‘훈누(Hunnu)’ 개

발을 국가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이다. 몽골 내에서 한국의 도시 인프라와 주

거 단지 조성방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행복도시의 

조성 사례를 벤치마킹하려는 몽골 측의 요청에 따라 마련되었다. 

  양국의 도시개발 협력은 몽골 고위급 인사들의 방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지난해 5월에는 바트바야르 문후 ‘훈누’ 개발행정청장 방문

에 이어, 8월에는 후렐바타르 남다바 대통령실 수석보좌관과 할타르 루브

산 ‘하르허롬’ 시장 등 고위급 대표단이 행복청을 찾은 바 있다. 

 이번 방문단은 그간의 고위급 교류의 연장선상에서 실제 현장 설계를 담

당하는 전문가와 엔지니어 등 실무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행복도시 홍

보관에서 도시개발과정 전반에 대한 브리핑을 청취하고, 토지이용계획 및 

정주 여건 마련을 위한 전략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몽골 도시개발건설주택부 오드바야르 국장은 “우수한 행복도시 건설 노

하우를 직접 벤치마킹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 몽골의 신

도시 개발사업에 협력과 교류가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교필 국제협력정보화팀장은 “몽골 정부와의 꾸준한 교류를 통해 쌓은 

신뢰가 우리 기업들이 몽골 신도시 개발 시장에 진출하는 밑거름이 되기

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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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관계자들과 행복도시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한 몽골 도시개발건설주택부 

방문단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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